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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1

그  편 의 점 을  벗 어 나 는  법  

고 양 예 술 고 등 학 교        

김 도 연               

  

학 원  다 녀 오 겠 습 니 다“ .”

나 는  한 쪽  어 깨 에  가 방 을  대 강  걸 친  

채  그 렇 게  외 친 다 현 관 에 서  운 동 화 를  .

구 겨  신 고  현 관 을  나 선 다 내 가  다 니 던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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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2
학 원 은  우 리  집  바 로  맞 은 편 에  있 었 다 . 

엘 리 베 이 터 를  타 고  내 려 가 서  아 파 트  단

지 를  벗 어 나 면  곧 바 로  보 였 다 나 는  가.

벼 운  발 걸 음 으 로  학 원 을  지 나 쳐 간 다 그.

곳 에 서  두  블 록  정 도 를  더  걸 으 면  그  

편 의 점 이  보 인 다 그  즈 음 에 서  나 는  발.

걸 음 을  재 촉 하 기  시 작 한 다 편 의 점  건 물.

이  가 까 워 질  수 록  심 장 이  크 게  쿵 쾅 거

린 다 마 침 내  편 의 점 에  다 다 랐 다 크 게  . .

숨 을  몰 아 쉬 며  뒤 를  돌 아 보 면  어 느 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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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3
우 리  집  건 물 이  작 은  점 이  되 어  있 다 .

편 의 점  문 을  열 자  경 쾌 한  종 소 리 가  

울 려 퍼 졌 다 나 는  숨 이  차 서  마 스 크  밑.

부 분 을  살 짝  들 어 올 린  채  거 푸  거 친  

숨 을  몰 아 쉬 었 다 각 종  과 자 와  주 스 를  .

계 산 대 에  올 려 놓 고  바 깥 을  바 라 보 았 다 .  

편 의 점  바 깥  테 이 블 에 는  오 늘 도  어 김 없

이  아 빠 가  앉 아  있 다 잘  다 린  흰 색  .

와 이 셔 츠 에  넥 타 이 를  한 껏  풀 어 헤 친  아

빠 오 늘  아 침  회 사 에  다 녀 오 겠 다 며  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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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4
간  아 빠 아 르 바 이 트 생 이  삑 삑  소 리 를  . ,

내 며  과 자 와  주 스 를  계 산 할  동 안  아 빠

는  따 분 해  보 이 는  얼 굴 로  멍 하 니  지 나

가 는  사 람 들 을  한 참  바 라 보 았 다 .

나 는  아 빠 의  맞 은 편 에  자 리 를  잡 고  

앉 아  과 자  봉 지 들 을  테 이 블  위 에  우 수

수  쏟 았 다 아 빠 가  나 를  힐 끔  바 라 보 았.

다 아 빠 의  시 선 이  어 깨  위 로  떨 어 졌 다. .

안  무 겁 냐“ ? ”

여 기 에  아 무 것 도  안  들 었 어“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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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5
나 는  가 방 을  털 듯 이  어 깨 를  으 쓱  들

썩 이 며  대 답 했 다 우 리 는  말 없 이  과 자  .

봉 투 를  뜯 고  먹 었 다 아 빠 는  짠  과 자 를  .

먹 으 면 서  이 따 금  편 의 점  창 에  붙 은  신

상  맥 주  광 고 를  힐 끔 거 리 기 는  했 지 만 ,  

그 렇 다 고  해 서  나 만  두 고  편 의 점 에  들

어 가 버 리 지 는  않 았 다 아 마  나 와  만 나 기  .

전 에 는  마 음 대 로  편 의 점 을  들 락 거 렸 을  

것 이 다 맥 주 도  마 음 대 로  마 시 고  담 배 도  .

피 고  싶 은  만 큼  피 고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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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6
여 기 에 서  아 빠 를  처 음  만 난  지 도  벌

써  꽤  되 었 다 내 가  엄 마  몰 래  학 원 을  .

그 만 둔  지  주  정 도 가  지 났 으 니 아 빠2 ,

와  편 의 점 에 서  마 주 친  지 는  열 흘  정 도  

되 었 을  것 이 다 아 빠 는  나 를  마 주 친  첫.

날 에  모 든  것 을  털 어 놓 았 다 코 로 나  때.

문 에  회 사  내 부  사 정 이  급 격 히  나 빠 졌

다 는  것 과 정 리 해 고  대 상 이  되 어  더  ,

이 상  회 사 를  다 니 지  못 하 게  되 었 지 만  

아 직  엄 마 에 게  털 어 놓 지  못 했 다 는  것 ,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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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7
나 와  아 주  비 슷 한  사 정 이 었 다 그 래 서  .

나 도  아 빠 에 게  모 든  것 을  털 어 놓 았 다 .  

마 지 막  시 험 에 서  점 이 나  떨 어 진  것 을  10

확 인 한  후  학 원 을  곧 장  끊 어 버 렸 다 는  

것 다 음 달  학 원 비  납 부 일 이  되 면  엄 마,

가  금 방  눈 치 채 게  될  텐 데  아 직  말 하

지  못 하 고  있 다 는  것 우 리 는  당 분 간  .

서 로 의  비 밀 을  지 켜 주 기 로  했 다 최 대 한  .

빨 리  엄 마 에 게  털 어 놓 아 야  한 다 는  조 건

을  서 로 한 테  내 걸 면 서 였 다 그  뒤 로  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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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8
리 는  매 일  이  시 간 에  이  편 의 점 에 서  

모 였 다 나 는  집 에  있 다 가  학 원  가 는  .

척 을  하 며  나 왔 고 아 빠 는  줄 곧  카 페 에  ,

있 다 가  카 페  아 르 바 이 트 생 의  눈 치 를  못

이 겨  나 왔 다 .

이 제  슬 슬  엄 마 한 테  말 해 야  할 텐 데“ .”

말  하 면  되 지“ .”

그 러 면  내 가  성 적  평 균 이  점 이 나  “ 10

떨 어 졌 다 는  것 까 지  말 해 야  하 잖 아 .”

말  하 면  되 지“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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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9
나 는  아 빠 를  노 려 보 았 다 아 빠 의  눈 은  .

태 연 하 고  무 심 해  보 였 다 아 빠 에 게 는  이  .

고 민 이  별 것  아 니 게  느 껴 지 는  것  같 았

다 자 신 에  비 하 면  사 사 로 운  문 제 라 고  .

생 각 하 는  걸 까 하 지 만  나 는  그 렇 게  생.

각 하 지  않 았 다 이  편 의 점 에 서 같 은  과. ,

자 를  멍 하 니  함 께  집 어 먹 는  이  순 간 만

큼 은  아 빠 도  나 도  비 슷 한  신 세 가  아 닌

가 이  편 의 점 은  그 런  곳 이  아 닌 가 배. .

신 당 한  아 빠 와  나 다 버 려 진  길 고 양 이 나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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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10
별 반  다 를  것 이  없 어 지 는  곳 버 려 진  .

것 들 이  모 여 드 는  곳 .

나 는  캔  주 스 를  잡 은  손 에  힘 을  몰

았 다 .

아 빠 나  오 늘  집 에  가 면  엄 마 한 테  “ .

말 할  거 야 .”

“ .”… …

그  대 학  가 고  싶 지  않 다 는  것 도“ .”

아 빠 가  나 를  바 라 보 았 다 나 는  원 래  .

하 루 도  빼 놓 지  않 고  성 실 히  학 원 을 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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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11
니 던  학 생 이 었 다 그  이 유 인 즉 슨  엄 마 의  .

바 람 을  따 라  대 학 교 에  들 어 가 기  위 함S

이 었 다 대 학 교 는  인 서 울 인  데 다 가  전. S

국 에 서 도  나 름  알 아 주 는  곳 이 었 기  때 문

에 매 일  문 제 집 과  참 고 서 가  가 득  들 어  ,

무 거 운  가 방 을  들 고  밤 늦 게 까 지  학 원 에  

다 녀 야  했 다 하 지 만  점 이 나  떨 어 진  . 10

성 적 표 를  받 아 든  날 엄 마  몰 래  학 원 을  ,

그 만 둬 버 렸 던  그 날 사 실  나 는  대 학 교, S

에  가 고  싶 지  않 았 음 을 이 루 고  싶 은 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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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12
꿈 이  있 었 음 을  깨 달 았 다 .

이  편 의 점 에  오 면  현 실 과  동 떨 어 진  

기 분 이  들 었 다 모 두 가  바 쁘 게  걸 어 다 니.

는  것 을  바 라 보 며 가 만 히  앉 아  시 간 을  ,

축 이 는  나 날 어 떤  해 방 감 과  불 안 함 이  ,

동 시 에  밀 려 왔 지 만 건 너 편 에  있 는  아 빠,

를  바 라 보 며  내 심  안 도 하 고  외 면 해 온  

것 일 지 도  모 른 다 하 지 만  언 제 까 지 고  이  .

편 의 점 에  머 무 를  수 는  없 었 다 나 는  테.

이 블 에 서  일 어 났 다 가 방 을  두  어 깨 에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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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13
들 쳐 매 고  집 을  향 해  걷 기  시 작 했 다 .

발 걸 음 을  빨 리 할 수 록  작 은  점  같 았 던  

집 이  점 차  커 졌 다 뒤 를  돌 아 보 면  그  .

편 의 점 에  여 전 히  아 빠 가  앉 아  있 다 마.

치  고 여  있 는  사 람 처 럼 그  편 의 점 에  ,

꼭  머 물 러 야  할  사 람 처 럼 계 속, .


